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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고 배우며 환경도 지킨다 

‘경기옛길 더하기, 환경’ 

지평에서 열린 3회차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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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고 배우며 환경도 지킨다 ‘경기옛길 더하기, 

환경‘ 지평에서 열린 3회차 행사

▶ 걷기 동호회 ‘발길이 머무는 곳에’ 참여…지평주조 협업으로 전통문화 체험 더해

▶ 지평향교부터 막걸리 양조장까지, 쓰레기 줍는 발걸음 속에 역사와 지역의 숨결도 함께

지난 22일(일), 평해길 제7길 지평향교길(양평 지평면)에서 ‘경기옛길 더하기, 환경’ 3회차 행사가 열렸다. 

걷기 동호회 ‘발길이 머무는 곳에’ 회원 2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는 약 2.4km의 구간을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정화 활동이 함께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지평향교와 지평의병·지평리 전투기념관, 지평막

걸리 양조장을 차례로 들르며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했다.

‘경기옛길 더하기, 환경’은 경기문화재단 경기역사문화유산원이 운영하는 시민참여형 친환경 프로그램이

다. 올해 세 번째로 열린 이번 회차는 항일운동의 역사와 조선시대 유교문화가 살아 있는 지평향교길을 

배경으로 구성됐다. 탐방 중간에는 문화해설 프로그램이 진행돼 지평향교의 유래와 지평의병, 지평전투

에 얽힌 이야기를 소개했다. 참가자들은 지평리 일대에 남아있는 항일 독립운동의 흔적을 통해 지역의 

역사를 깊이 체감했다.

특히 눈길을 끈 부분은 전통주 기업 지평주조와의 협업이다. 참가자들은 막걸리 양조장을 견학하며 제

조 과정을 살펴보고, 지역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했다. 단순한 환경정화 활동에 그치지 않고 지역 자원을 

결합한 이번 구성은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행사는 지평역에서 시작해 지평향교와 전투기념관, 지평주조를 잇는 순서로 진행됐으며, 비교적 완만한 

난이도의 코스로 구성돼 걷기 초보자도 무리 없이 참여할 수 있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시민은 “쓰레기

를 줍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지역의 역사와 만나는 경험이 됐다”라며 “막걸리 투어까지 이어지는 구성 

덕분에 지루할 틈이 없었다”라고 말했다.

문화유산팀 관계자는 “지평향교길은 조선 유교문화와 항일운동의 흔적, 농촌 풍경이 어우러진 특별한 

길”이라며 “이번 회차에서는 지평주조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 전통산업과 연계한 체험을 더한 것이 의미 

있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탐방 프로그램으로 도민들에게 문화유산을 더 가까이 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옛길 더하기, 환경’ 4회차 행사는 오는 9월 20일 개최될 예정이며, 걷기와 체험, 환경 실천이 

어우러진 프로그램은 하반기에도 계속될 계획이다.


